
플래스틱폐기물부담금의향방
플래스틱폐기물부담금을둘러싸고환경부와플래스틱가공업계의알력싸움이심화되고있는모양이다.
환경부는플래스틱폐기물을처리하는비용에비해폐기물부담금이지나치게적어플래스틱재활용이효율적으
로이루어지지않는다고판단해부담금을대폭현실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 플래스틱가공
기업들은하청기업입장에서원료가격급등으로인한제조코스트상승분도판매가격에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
판에부담금까지인상하면죽으라는것이나마찬가지라며반발하고있다.
환경부나플래스틱가공업계모두가일리가있는주장을펴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환경부는 2004년 기준으로폐기물처리경비가무려 2조5000억원 소요됐으나폐기물부담금수입은 380억원
으로 1.51%에불과해대폭적인인상을추진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생활폐기물로유입된양의처리비용조달차원에서건축물폐기때발생하는대비책마련을목적으로
건축용플래스틱폐기물에대해부담금의 50-100배인상을추진하고있다.
반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제조·소비·폐기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를선행해야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원료공급자인대기업이나 사용자인 건설기업이아닌생산자인
중소기업에부과하는것도잘못된것이라고반발하고있다.
특히, 단열재용 스티로폼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톤당 7600원을 납부해 건축공정상 발생하는 투입자재의 폐기량
을 5%로환산하면폐기물톤당 15만2000원을납부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환경부개선안과같이 50배인상
하면 폐기물 발생량 톤당 700만원 이상으로 플래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중소 가공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고주장하고, 환경세가 본격 도입되기이전까지는 kg당 3.8원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원료에부과해야한다고
입장을피력하고있다.
여기에건축용플래스틱제품생산자단체인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환경부가폐기물부담금제도개선안에
서스티로폼에부과되는폐기물부담금을현행톤당 76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50배가량인상하려고하고
있으면서도경쟁제품인미네랄울에대해서는수차례의민원제기에도불구하고부과대상에서제외해형평성에
문제가있다고강력반발하고있다.
최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도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대한반발이가장컸던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의
는 환경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kg당 7.6원인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을 384원으로약 50배인상하면인상분을플래스틱제품가격에전가할수밖에없어연간 8800억원이소비자
부담으로직결돼재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정부에건의했다.
플래스틱가공기업들은종국적으로폐기물처리비용을생산단계에따라나누어부담하거나환경세를신설해충
당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입장이다.
환경부도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인상되면 건축용은 kg당 328원에 달해 EPR(생산자책임제도)
대상제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 수준인 kg당 평균 327원과 비슷해 과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
나,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설기업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플래스틱제품만 구입토
록하는자발적협약을추진하는강제적방안을강구하고있다.
환경부가 7-8년 전 석유화학기업들에게 100억원,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에게 20억원을 부담토록 해 플래스틱
리사이클링협회를 설립할 때는 플래스틱 리사이클을 활성화시켜 해결할 것처럼 호도한 후 다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추진하는것이문제로, 결국에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어떠한방법으로는다시부담을안을수밖에없다는
지경이되고있다.
여기에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건축용 플래스틱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둔화되면 결국 합성수지
(EPS) 수요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에서석유화학기업들이안이하게대처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플래스틱폐기물문제는전과정평가를통한정공법을택할때비로소해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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